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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인 과 공 동 체 

마틴.부버의 말에 "개인주의는 인간의 한 부분 밖에 이해하지 

못하고 집단주의는 인간을 한 부분으로써만 이해한다. 이 두 가지 

가 다 인간의 전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. 개인주의는 인간의 

얼굴을 비뚤어지게 하며，집단주의는 개인의 얼굴에 가면을 뒤집어 

씌운다”고 한 말이 기억난다. 사람이란 언제나〈나〉라는 생각과 

〈우리〉라는 생각 사이를 쉴새없이 왕래하면서 자아를 집단 속에 매 

몰시켜서 자아 상실을 경험하거나,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자아 

를 분리시켜서 소외된 인간 생활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.어쩌 

면 인간이란 이러한 두 갈래의 생활에서 방황하다가 일생을 마쳐 

버린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：' 

정치가들의 말에 의하면 현대 과학기술로써 근대화만 잘되면 

복지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. 그러나 사람이 먹고마시는것으로 

서만 복지 사회가 이루이지기가 어려운 것이 틀림없다면 과연 근 

대적인 인간상이란 어떠한 것이어야 하겠는가 ？ ^ 아무래도 근대적 

인 인간상은 조직 사회, 대중 사회에서 느끼는 소외의 극복을 시도 

하는 한편, 집단 속에 자아를 매몰시키지 않고서 본래적인 자아를 

찾아내고 지켜 나가는 생활을 하는 인간이어야 할 것이다. 근래 우 

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상사는 인간의 본래적인 관계의 

양상이 한 쪽으로 무너져 가고, 새로운 인간 관계의 혼란에서 빚어 

지는 사건인 것 같다. 폭력과 각종 범죄가 연이어 일어남으로써 시-

회 생활에 혼란을 가져 오는 것을 보면 경제적인 부홍에 맞추어 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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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적인 자아외 확립이 긴요한 문제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. 그리 

고 변천하는 사회 생활에서 생겨지는 새로운 인간 관계 속에서 자 

신의 거점을 찾지 못한 채，혼미 속에서 헤매는 근대인의 모습을 

볼 수 있는 것 같다. 인간의 전체성과 통합성을 회복하는 것이 진 

정한 근대적 인간상이라면，경제 부흥에 못지 않게 이러한 통합성 

을 찾는 교육에 좋 더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. 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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